교육 과학 기술부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토플 시험을 개발하여 2012년부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지도하여 그 실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중, 고, 외국어고, 자사고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교들도 학생부와 입학 사정관제를 주요 입학 전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학생부의 외국어 성적란, 수상 기록란, 봉사 기록란에 기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입학 사정관제를 위해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 시에도 외국어 학습에 관련해서 그 동안의 노력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실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당 협회에서는 초, 중, 고생들이 자신의 영어 능력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무료 테스트를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테스트는 무료로 운영되며 한국 최고의 영자 신문인 코리아 헤럴드와 언어를 통한 자원 봉사와 민간 외교를 실천하는 국제 통본역 사절단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 번역협회, 한국 번역 연구원, 한국 영어 교육 평가학회와 영어 전문 교사 양성 교육 기관인 타임스 미디어 등 여러 권위있는 기관들이 후원하는 시험으로 기본적인 회화와 영작은 물론 동시 통역과 매뉴얼 번역 등의 최고 수준에 이르는 영어의 모든 부분을 단계적으로 평가 가능하며 이 평가를 통해 자신의 실질적인 영어 활용 능력을 평가한 후 보다 효과적인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